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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니까야(Nikāya)에서 아비담마(Abhidhamma)에 이르기까지의 빨리(Pāli) 문

헌에 나타나는 ‘고뜨라부(gotrabhū)’의 개념과 그 발전양상을 규명한 것이다. 

빨리 문헌에는 ‘가계’나 ‘혈통’을 뜻하는 용어인 gotta의 산스끄리뜨어 형태  ‘gotra’에 

‘bhū’가 결합된 술어인 gotrabhū가 나타난다. 고뜨라부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성자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묘사되며 빨리 문헌에서 유일하게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맛지마니까야�의 용례를 제외하고, �앙굿따라니까야�와 논장인 �뿍갈

라빤냣띠�그리고 �까타왓투�에서는 성자의 첫 단계인 ‘예류도의 성자’에 들어가기 직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불교학연구(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69호 (2021.12) pp. 23∼53 10.21482/jbs.69..202112.23

빨리 문헌의 고뜨라부(gotrabhū)에 

관한 고찰*

－개념과 발전 양상을 중심으로

한상희

경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kate1213@hanmail.net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B5A07091109).



24   불교학연구 제69호

이와 같이 성자가 되기 위한 상태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하던 고뜨라부의 의미는 

점차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이나 인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빠띠삼비다막가�에서 고뜨라부는 열반으로 도약하는 최초의 상태와 선정이나 성자

의 도과(道果)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나타내며 새로운 해석

으로 전개되고, �빳타나�에서는 예류도의 직전에 한번만 경험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

키며 명확히 하나의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숫디

막가�의 속행(javana)설로 이어져 고뜨라부는 선정을 얻을 때와 출세간에 들어갈 때 각

각 본삼매와 성자의 도 직전의 속행의 마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주석서와 복주서의 설명에 따라 고뜨라부는 첫째, 범부나 장애 등의 부정적 요

소와 이전의 도과와 같은 긍정적 요소들(gotta)의 극복(abhibhavana), 둘째, 성자라는 종성

(gotta)의 생성(bhāvanā), 셋째, 사문이라는 이름뿐인 종성(gotta)의 유지(dhāraṇa)라는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고뜨라부, 종성, 성자, 열반, 니까야, 빠띠삼비다막가, 위숫디막가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니까야(Nikāya)에서 아비담마(Abhidhamma)에 이르기까지의 빨리

(Pāli) 문헌을 대상으로,1) 각 문헌에 나타나는 ‘고뜨라부(gotrabhū)’의 개념을 파

악하고 그 발전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뜨라는 대승불교의 유

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핵심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니까야를 비롯한 빨리 

문헌에서 이미 성자론 및 수행 단계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기능하여 온 개념이다.

한역어(漢譯語) ‘종성(種性)’으로 주로 번역되는 산스끄리뜨어(Sanskrit) 

‘gotra’는 본래 ‘가계, 가족 –인도 사회구성의 한 단위로서의 부계의 일족’2)을 

1) 본고에서 논의되는 문헌은 4부 니까야(Nikāya)와 �아비담마 삐따까(Abhidhamma Piṭaka)�및 그 주

석들 그리고 �위숫디막가(Visuddhimagga)�이며, �위나야 삐따까(Vinaya Piṭaka)�와 그 주석서는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PTS를 저본으로 하며 제6차 결집판을 참고하였다.

2) 高崎直道 1966,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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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말이다. 이 단어의 빨리어 형태는 ‘곳따(gotta)’로, 초기불교 문헌에 

속하는 니까야와 상좌부 아비담마 문헌에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gotta’의 용

례가 발견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빨리 문헌에는 gotta의 산스끄리뜨어 

형태인 gotra에 bhū가 결합된 ‘고뜨라부(gotrabhū)’라는 술어가 나타나며,3) 그

것은 gotta가 가진 본래의 의미와 다른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빨

리 문헌에서 이 술어는 ‘성자(聖者)의 직전 단계에 있는 사람’, ‘성자의 도(道)를 

얻기 직전의 인식상태’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고뜨라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어

진 연구가 없다. 그러나 고뜨라부는 빨리 문헌 전반에 걸쳐 등장하며 범부(凡

夫)와 성자의 과도기적 개념으로서 성자론과 수행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고뜨라부에 대한 고찰은 고뜨라부라는 술어의 의미 규명은 물론, 성

자와 수행에 관련된 연구에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뜨라부

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어원학적으로 명백히 빨리어 형태

에서 벗어나 있는 ‘gotrabhū’에 대한 기원과 유래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고 그 결과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일본의 여래장 전공 학자인 타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는｢GOTRABHŪと

GOTRABHŪMI｣라는 논문을 통해 니까야와 각종 논장, �위숫디막가(Visuddhi-

magga, 淸淨道論)�와 �위뭇디막가(Vimuttimagga, 解脫道論)�에 나타나는 고뜨

라부의 의미에 대해 정리･고찰하였으며, 고뜨라부와 고뜨라부미(gotrabhūmi)

의 관계를 대승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있다.4) 그리고 인도･티벳 불교학

자 D. Seyfort Ruegg은 고뜨라부와 관련하여 �빠띠삼비다막가(Paṭisambhidāmagg, 

無礙解道)�와 그 주석서인�삿담마빠까시니(Saddhammappakāsinī)�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gotta와 gotra가 문맥에 따라 bhūmi와 동일하

3) 산스끄리뜨어로 쓰인 대승불교의 문헌에는 ‘gotra’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데 반해, 빨리 문헌에는 

‘gotra’만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보이지는 않고 항상 ‘gotrabhū’의 형태

로만 나타난다.

4) 高崎直道 앞의 논문, 313-336. 그는 이어서 앞의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고뜨라부미에 

대하여 대승�반야경(般若經)�의 십지(十地)를 중심으로 상세히 논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高崎直

道 196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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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지니고 있고 gotta는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린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5)

또한, O.H. de A. Wijesekera는�자따까(Jātaka, 本生經)�에 보이는 삭까(Sakka, 

帝釋天)의 다른 이름인 ‘vatrabhū’가 베다어(Vedic) ‘vṛtrahan’에서 유래했음을 밝

히고, 고뜨라부도 이와 같이 ‘gotrahan(고뜨라의 파괴자)’에서 발전했을 것으

로 유추하며 ‘속세의 지위, 상태를 버린 자’의 의미로 확립되었다고 한다.6) 

O. von Hinüber도 동일한 의견을 피력한다. ‘vatrabhū’가 산스끄리뜨 용어인 

‘vṛtrahan’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주석서에서 ‘-bhū’가 ‘abhibhavati’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고뜨라부 역시도 ‘gotrahan’ 즉 ‘destroying the lineage’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7) 

그러나 Ruegg은 또 다른 논문에서 이들의 견해는 빨리 문헌 전체의 고뜨라

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8) 한편 K. R. Norman은 고뜨라

부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리･비판하면서 고뜨라부에 대

한 이른 시기의 두 가지 형태, 즉 gotra-han(고뜨라의 파괴)과 gotra-bhṛt(고뜨라

의 지지)를 제시한다.9)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재검

토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주석서의 설명과 �위숫

디막가�에 나타나는 인식과정 상에서의 고뜨라부에 대해 살펴보고, 빨리 문

헌의 고뜨라부 개념과 그 변천 및 발전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니까야에 

나타난 고뜨라의 빨리어 형태인 곳따(gotta)의 용례를 통해 그 의미와 쓰임을 

확인하고, 각 문헌에 나타나는 고뜨라부의 용례를 크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

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다.

5) Seyfort Ruegg 1974, 199-210. 

6) Wijesekera 2006(1979), 381-382. 

7) von Hinüber 1994, 91-100. 

8) Seyfort Ruegg 1981, 175-177. 

9) Norman 1987,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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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otta의 의미와 용법

gotta는 ‘동일한 조상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부계의 가계’를 뜻하는 말로,10) 

경전상에는 주로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는 nāma라는 술어와 결합된 형태이거

나 족성의 명칭 뒤에 연결되어 나타난다. 또한 jāti나 kūla 등 인도의 신분 혹은 

계급을 보여주는 술어와 함께 나열되기도 하고, 사성계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용례도 발견된다. 몇 가지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nāmagotta

빠하라다여, 마치 예를 들어 강가, 야무나, 아짜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라도 큰 바다에 이르러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

름으로 불리듯이, 바로 이와 같이 빠하라다여, 크샤트리야, 브라흐만, 바이샤, 

슈드라의 네 가지 계급은 여래가 언명한 법과 율에 대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

로 출가하여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꺄의 아들인 사문’이라는 이름으

로 불린다.11)

2. 족성명+gotta

①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의 깜마사담마라는 이름의 꾸루들의 마을에 있는 

바라드와자곳따(바라드와자라는 족성을 가진 자) 바라문이 불을 모시는 

사당에 풀로 만든 자리에 머무셨다.12) 

② 그때 존자 깟짜야나곳따(깟짜야나라는 족성을 가진 자)가 세존에게 다가

갔다.13)

③ 벗이여, 찬나여, 나는 깟짜나곳따(깟짜나라는 족성을 가진 자) 비구에게 

10) PED, 255.

11) AN. IV, 202.7-14.

12) MN. I, 501.28-30, “ekaṃ samayaṃ bhagavā kurūsu viharati kammāsadhammaṃ nāma kurūnaṃ nigamo, 

bhāradvājagottassa brāhmaṇassa agyāgāre tiṇasanthārake.”

13) SN. II, 17.1-2, “atha kho āyasmā kaccāyanagott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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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신 세존의 앞에서 이 [가르침]을 들었고 [세존의] 앞에서 받아 지

녔다.14) 

④ 그때 깟사빠곳따(깟사빠라는 족성을 가진 자)라는 이름의 비구가 빵까다

에 살고 있었다.15) 

⑤ 비구들이여, 지금 아라한･정등각자인 나는 고따마가 족성이었다.16) 

그밖에 박가와곳따(bhaggavagotta, DN.III.2), 왓차곳따(vacchagotta, MN.I.481), 

웨라핫짜니곳따(verahaccānigotta, SN.IV.121)등이 경전에 등장한다.

3. jāti 등과 나열

① 와셋타여, 그대들은 각기 다른 혈통(jāti), 다른 이름(nāma), 다른 족성

(gotta), 다른 가문(kula)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다. ‘그대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 받으면 그대들은 ‘우리들은 사꺄의 아들인 사문이

다’라고 대답한다.17) 

② 태양이라 부르는 족성을 가지고 사꺄라 부르는 혈통을 가진 그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으로, 왕이여 나는 감각적 욕망을 희구하지 않습니다.18) 

③ 혈통을 자만하고 재산을 자만하고 족성을 자만하는 자는

친족을 멸시한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자의 문이다.19)  

④ 비구들이여, 위빳시 세존･아라한･정등각자는 크샤트리야 혈통이었고 

크샤트리야 가문에서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위빳시 세존･아라한･정등

각자는 꼰단냐가 족성이었다.20)

14) SN. III, 134.28-30. “sammukhā me taṃ āvuso channa bhagavato sutaṃ sammukhā ca paṭiggahitaṃ 

kaccānagottaṃ bhikkhuṃ ovadantassa.”

15) AN. I, 236.25-26, “tena kho pana samayena kassapagotto nāma bhikkhu paṅkadhāyaṃ āvāsiko hoti.”

16) DN. II, 3.21-22, “ahaṃ bhikkhave etarahi arahaṃ sammāsambuddho gotamo gottena ahosiṃ[PTS omit].” 

17) DN. III, 84.14-17, “tumhe khv attha, vāseṭṭha, nānājaccā nānānāmā nānāgottā nānākul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ā. ke tumhe ti puṭṭhā samānā samaṇā sakyaputtiyāmhā ti  paṭijānātha.” 

18) Sn 423: ādiccā nāma gottena, sākiyā nāma jātiyā/ tamhā kulā pabbajito ’mhi rāja, na kāme abhipatthayaṃ//

19) Sn 104: jātitthaddho dhanatthaddho, gottatthaddho ca yo naro/ saññātiṃ atimaññeti, taṃ parābhavato 

mukhaṃ// 

20) DN. II, 11.12-16, “vipassī bhikkhave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khattiyo jātiyā ahosi, khattiyak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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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성계급(va��a)을 의미하는 gotta

① 족성에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크샤트리야가 으뜸이고,

신과 인간 가운데서는 지혜와 실천을 갖춘 이[明行足]가 으뜸이다.21)

② 나는 실로 브라흐만도 아니고 왕의 아들(크샤트리야)도 아니며, 바이샤

도 아니고 혹은 그 누구도 아니다.

범부들의 족성을 확실히 알고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현자로서 이 

세상을 거닌다.22) 

③ 크샤트리야와 브라흐만의 친족, 다른 족성에 의해 보호받는 이들은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여러 감각적 욕망의 힘을 따랐다고 한

다.23)

gotta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姓)’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nāma와 결합되

어 이름과 성(nāmagotta)을 나타낸다. 니까야에는 이 gotta의 종류가 여럿 소개

되는데, 붓다의 성인 고따마를 비롯하여 바라드와자, 깟사빠, 꼰단냐 등이 그

것이다.24) 바라문이나 수행자들은 이름 대신 이 gotta로 자주 불렸던 것으로 보

이며, 신분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태생 혹은 혈통을 의미하는 jāti나 

가문을 뜻하는 kula와 함께 나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용례 3)의 ②에서 

보듯이 붓다의 gotta는 태양(ādicca)이라고도 불리고25) jāti는 사꺄(sakya)로, 우

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꺄라는 붓다의 종족명은 jāti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udapādi. vipassī bhikkhave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koṇḍañño gottena ahosi.” 

21) DN. I, 99.8-9; MN. I, 358.27-28; SN. I, 153.20-21; AN. V, 327.29-30: khattiyo seṭṭho janetasmiṃ, ye 

gottapaṭisārino/ vijjācaraṇasampanno, so seṭṭho devamānuse ti// 

22) Sn 455: na brāhmaṇo no ’mhi na rājaputto, na vessāyano uda koci nomhi/ gottaṃ pariññāya puthujjanānaṃ, 

akiñcano manta carāmi loke// 

23) Sn 315: khattiyā brahmabandhū ca, ye caññe gottarakkhitā/ jātivādaṃ niraṃkatvā, kāmānaṃ vasamanvagun ti//

24) 바라문 계급 안에 49개의 gotra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은 Śāṇḍilya, Kaśyapa, Gautama, 

Bharadvāja와 같은 성선(聖仙)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정된다. Monier, 364.

25) Nidd. I, 341.8-11, “ādiccabandhun ti. ādicco vuccati sūriyo. sūriyo gotamo gottena, bhagavāpi gotamo 

gottena, bhagavā sūriyassa gottañātako gottabandhu; tasmā buddho ādiccabandhū ti.” (ādiccabandhuṃ에

서 ādicca는 태양을 말한다. 태양은 족성으로 고따마이고 세존도 족성으로 고따마이다. 세존은 태

양의 족성의 일가이며, [태양의] 족성의 일족이다. 그러므로 붓다는 태양의 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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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술어들은 그 쓰임이 반드시 일정

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브라흐만･크샤트리야･바이샤･슈드라의 네 

계급은 바르나(varṇa)라고 일컬어지며26), 다양한 gotta와 jāti는 이 네 계급 가운

데 어느 한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3)의 ④와 같이 이 계급들 자

체가 jāti나 kula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4)의 여러 예문에서 보듯이 gotta가 사성

계급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니까야에서 gotta는 주로 사회적인 가계나 혈통, 더 나아가 사성계급

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위숫디막가�를 비롯한 주석서

에서 gotta는 ‘gotra’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그 의미와 용법이 확장된

다.27)

III. ‘사람’으로서의 고뜨라부

빨리 문헌의 고뜨라부 개념은 크게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마음 혹은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고뜨라

부의 용례는 4부 니까야 가운데 �맛지마니까야(Majjhimanikāya)�의 한 곳과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nikāya)�의 두 곳, 논장 가운데 �뿍갈라빤냣띠(Puggala-

paññatti)�와 �까타왓투(Kathāvatthu)�에서 찾을 수 있다. 

1. 4부 니까야의 고뜨라부

① �맛지마니까야�의 고뜨라부

또한 아난다여, 미래에 가사를 목에 두른,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악한 

26) MN. II, 128.2-3, “cattārome bhante vaṇṇā, khattiyā brāhmaṇā vessā suddā.”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바

르나가 있습니다. 즉 크샤트리야, 브라흐만, 바이샤, 슈드라입니다).

27) cf. Seyfort Ruegg 1974, 204. Ruegg은 ‘사회적 혈통’을 뜻하는 gotta와 달리 gotra는 성자(ariya)의 예

비 단계인 ‘정신적 혈통’을 나타내지만, �위숫디막가�에서 puthujjanagotta와 반대 개념으로 등장

하는 ariyagotta처럼 때로는 ‘정신적 혈통’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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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진 고뜨라부들이(gotrabhuno)28)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상가를 위해 보시를 할 것이다. 아난다

여, 나는 그때에도 상가와 관련된 보시는 [그 공덕이]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한다.29) 

② �앙굿따라니까야�의 고뜨라부1

비구들이여, 이 아홉 [종류]의 사람들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

며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무엇이 

아홉 [종류의 사람]인가? 아라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불환자, 불환과의 체득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일래자, 일래과의 체득

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예류자, 예류과의 체득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

람, 고뜨라부이다.30)  

③ �앙굿따라니까야�의 고뜨라부2

비구들이여, 이 열 [종류]의 사람들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며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다. 무엇이 열 

[종류의 사람]인가? 여래･아라한･정등각자, 벽지불, 양면해탈자, 혜해탈

자, 신증자(身証者), 견지자(見至者), 신해탈자(信解脫者), 수신행자(隨信行

者), 수법행자(隨法行者), 고뜨라부이다.31)

①은 보시에 관한 분별에 대해서 설해진 ｢닥키나위방가숫따(Dakkhiṇāvi-

bhaṅgasutta)｣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전은 붓다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빠자

빠띠(Mahāpajāpati)가 직접 세존에게 보시하기를 청했을 때 세존이 상가에 보

시하도록 권하면서 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열 네 종류의 개인에 

대한 보시와 일곱 종류의 상가에 대한 보시에 대해 차례대로 설해진 후에, 바

28) 여기서 ‘gotrabhuno’는 高崎의 지적처럼 남성 복수 주격으로 보아야한다. cf. 高崎直道 앞의 논문, 

315, 각주7.

29) MN. III, 256.6-10.

30) AN. IV, 373.2-8. 

31) AN. V,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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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고뜨라부에 대한 보시라도 상가에 대한 보시는 그 공덕

이 크다는 위의 설법이 이어진다. 경전에 설해진 상가에 대한 일곱 종류의 보

시는 모두 비구 혹은 비구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구별되어 설해지는 고

뜨라부는 비구･비구니와는 다른 종류의 상가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 고뜨

라부에 대하여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뜨라부들이란 [사문이라는] 종성(gotta)만을 지니고서 이름만 사문이

라는 의미이다. 가사를 목에 두른 [사람들]이란 가사를 목에 걸었다고 불

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사의 일부를 손 또는 목에 묶고 걸어 다닐 것

이다. 그러나 집에 그들[자신]의 자식과 처, 그리고 농업이나 상업 등의 

본래의 일이 있을 것이다.32)

이 설명에 따르면 고뜨라부란 이름만 사문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집에 아들

과 아내가 있으며 출가자에게 걸맞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문이라는 신분으로 상가에 속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상가에 어울

리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앙굿따라니까야�의 고뜨라부는 사쌍팔배 혹은 일곱 종류의 성

자와 함께 공양받을 가치가 있는 고귀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두 용례는 고

뜨라부가 니까야에서 정형적으로 설해지는 성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성자

의 첫 단계인 ‘예류도의 성자’의 전단계로서 존경받을만한 수준에 도달한 사

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서도 이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각각 ‘예류도

의 무간연(無間緣)인 위빳사나의 마음을 갖춘 사람’33)과 ‘열반을 대상으로 하

32) Ps. V, 74.3-8, “gotrabhuno ti gottamattakam eva anubhavamānā nāmamattasamaṇā ti attho. kāsāvakaṇṭhā 

ti kāsāvakaṇṭhanāmakā. te kira ekaṃ kāsāvakhaṇḍaṃ hatthe vā gīvāya vā bandhitvā vicarissanti [PTS 

vicariyassanti]. gharadvāraṃ pana tesaṃ puttabhariyā kasivaṇijjādikammāni ca pākatikān’eva bhavissanti.” 

Ps-pṭ. III, 411.23-25, “gottaṃ vuccati sādhāraṇanāmaṃ mattasaddo luttaniddiṭṭho, tasmā samaṇā ti 

gottamattaṃ anubhavanti dhārentī ti gotrabhuno. tenāha nāmamattasamaṇā ti.”(gotta는 공통된 이름을 

말하며 matta라는 말은 제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문이라는 gotta만을 지니고 유지하기 때문에 

고뜨라부들이다. 그래서 ‘이름만 사문이다’라고 하였다).

33) Mp. IV, 170.11-12, “gotrabhū ti sotāpattimaggassa anantarapaccayena sikhāpattabalavavipassanācitt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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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뜨라부의 앎을 갖춘 사람’34)으로 설명된다. 즉 고뜨라부란 즉시 성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부와도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의 이러한 고뜨라

부 개념은 이어서 살펴볼 논장 �뿍갈라빤냣띠�의 그것과 유사하다. 

�맛지마니까야�와 �앙굿따라니까야�의 고뜨라부는 이처럼 대조적인 개념

으로 나타난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사문이라고 불리지만 성자와 거리가 

먼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아직 성자의 단계에 들지

는 않았지만 성자와 대등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실

상 빨리 문헌에서 고뜨라부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맛지마니까야�

의 이 한곳뿐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성자와 관련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

에서 고뜨라부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가사[의 일부]를 목에 두른’ 모습은 붓다

의 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나야 삐따까

(Vinaya Piṭaka)�의 주석서는 ‘가사[의 일부]를 목에 두른’ 사람들에 대해 “그것

만으로 성스러움의 상징이 유지될 뿐이며(ettakameva ariyaddhajadhāraṇamattaṃ) 

다른 사문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sesaṃ sāmaññaṃ n’atthi)”라고 설명하면

서35) �맛지마니까야�의 이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정법(saddhamma)을 지

키는 법과 그렇지 않은 법에 대해 설하고 있는 �앙굿따라니까야�의 한 경전36)

에 대한 주석서는 붓다의 정법이 사라지는 양상 가운데 하나인 ‘표식의 사라짐

(liṅgāntaradhānaṃ)’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37)

한편 이 주석에 대해 복주서는 고뜨라부의 설명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비구의 종성을 극복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고뜨라부들이다(bhikkhugo-

samannāgato.” (고뜨라부란 예류도의 무간연인 정점에 이른 힘을 가진 위빳사나의 마음을 갖춘 사

람이다).

34) Mp. V, 5.18-19, “gotrabhū ti sikhāpattavipassanābhūtena[PTS sikhāpattavipassanābhūto] nibbānārammaṇena 

gotrabhuñāṇena samannāgato.” (고뜨라부란 정점에 이른 위빳사나의 상태인,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고뜨라부의 앎을 갖춘 사람이다).

35) Sp. II, 486.23-24.

36) AN. I, 17.31-18.19.

37) Mp. I, 9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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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ssa abhibhavanato vināsanato gotrabhuno)”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문이라는 

종성만을 지니고 유지하기 때문에 고뜨라부들이다(samaṇā ti gottamattaṃ 

anubhavanti dhārentī ti gotrabhuno)”라는 것이다.38) 이 가운데 두 번째 설명은 

�맛지마니까야�의 복주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반면,39) 첫 번째 설명은 이 문헌

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된다. 이 설명에 따르면 gotra는 비구의 종성을 뜻하고, 

-bhū는 ‘극복(abhibhavana)’ 혹은 ‘파괴(vināsana)’를 의미한다. 즉 고뜨라부란 

비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인 비구의 종성이 파괴되고 사라진 사람이

라는 설명으로, 그 의미는 두 번째 설명과 다르지 않다.

2. �뿍갈라빤냣띠�와 �까타왓투�의 고뜨라부

�뿍갈라빤냣띠�는 인간의 유형을 상세히 구분하고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

으로 설명하는 문헌인 만큼, 고뜨라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고뜨라부인가. 어떤 담마(dhamma)의 직후에 성자의 담마가 

나타나는, 그 담마를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고뜨라부라고 한다.40)

이에 따르면 고뜨라부란 성자의 담마가 나타나기 직전의 담마를 갖추고 있

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 성자의 계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라고

는 할 수 없지만 범부와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범부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문헌에서 범부는 예류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세 가지 속

박도 버리지 못했으며 이것을 버리기 위한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yassa puggalassa 

tīṇi saṃyojanāni appahīnāni, na ca tesaṃ dhammānaṃ pahānāya paṭipanno)’으로 설

명되기 때문이다.41) 

38) Mp-pṭ. I, 119.22-24.

39) 각주 32 참조.

40) Pp. 12.38-13.1-3.

41) �뿍갈라빤냣띠�가 정의하는 범부는 ‘눈먼 범부(andhaputhujjana)’이다. 눈먼 범부란 주석서에서 

설명되는 범부의 한 종류로 성자가 되기 위한 실천에 전념하는 ‘선한 범부(kalyāṇaputhujjan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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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앎에 의해 모든 범부라는 명칭, 범부라는 

종성, 범부라는 틀, 범부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성자라는 명칭, 성자라는 종성, 

성자라는 틀, 성자라는 개념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고뜨라부라고 불린다”42)라

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위숫디막가�(Vism. 577)의 설명과도 

유사하다. 

한편 �까타왓투�의 고뜨라부는 그 의미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는 않으나 사쌍팔배(四雙八輩)의 성자와 함께 언급된다.

고뜨라부인 사람에게 예류도의 앎이 있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  예류과의 체득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류과의 앎이 있는가  …  

일래과의 체득을 위해  …  불환과의 체득을 위해  …  아라한과의 체득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아라한과의 앎이 있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43)

이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뜨라부는 예류도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의 사

람을 나타낸다. 이것은 고뜨라부를 성자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본 �앙굿

따라니까야�와 �뿍갈라빤냣띠�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마음 혹은 인식상태’로서의 고뜨라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인식상태’를 의미하는 고뜨라부는 �쿳다까

니까야(Khuddakanikāya)�에 속하는 �빠띠삼비다막가(Paṭisambhidāmagga)�와 

구분된다. cf. Pp-a. 183. 

42) Pp-a. 184.5-9, “ayaṃ nibbānārammaṇena ñāṇena sabbaputhujjanasaṅkhaṃ puthujjanagottaṃ puthujjana-

maṇḍalaṃ puthujjanapaññattiṃ atikkamitvā ariyasaṅkhaṃ ariyagottaṃ ariyamaṇḍalaṃ ariyapaññattiṃ 

okkamanato gotrabhūpuggalo nāma vuccati.”

43) Kv. I, 309.1-9. 이밖에도 동일한 내용을 Asekhañāṇakathā(Kv. I, 304); Anāgatañāṇakathā(Kv. I, 

313-314)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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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장 가운데 하나인 �빳타나(Paṭṭhāna)�, 그리고 이 두 문헌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숫디막가(Visuddhimagga)�에서 볼 수 있다.  

1. �빠띠삼비다막가�의 고뜨라부

�빠띠삼비다막가�에는 4부 니까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술어인 ‘고뜨라부의 

앎(gotrabhūñāṇa)’과 ‘고뜨라부의 담마(gotrabhūdhamma)’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 두 술어에 대한 설명은 �위숫디막가�에도 그대로 인용되는데, 고뜨라부의 

앎은 첫 번째 도의 지혜 바로 직전 단계로서, 고뜨라부의 담마는 예류자에서 

아라한에 이르는 성자들이 각각 자신의 과의 삼매를 얻음을 설명하기 위해 인

용된다.

1) 고뜨라부의 앎

고뜨라부의 앎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유로 외부로부터 벗어남과 물러남에 대한 지혜가 고뜨라부의 앎

인가. 일어남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uppādaṃ abhibhuyyatī ti 

gotrabhū). [生死]유전(流轉)을(pavattaṃ) … 표상을(nimittaṃ) … [업을 쌓는] 

노력을(āyūhanaṃ) …  결생(結生)을(paṭisandhiṃ) … [사후에] 갈 곳을(ga-

tiṃ) … 재생을(nibbattiṃ) … 생을(upapattiṃ) … 탄생을(jātiṃ) … 늙음을

(jaraṃ) … 병을(byādhiṃ) … 죽음을(maraṇaṃ) … 슬픔을(sokaṃ) … 비탄을

(paridevaṃ) … 절망을(upāyāsaṃ) … 외부의 행의 표상을(bahiddhā-

saṅkhāranimittaṃ)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anuppādaṃ pakkhandatī ti gotrabhū) … 소멸인 열반

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nirodhaṃ nibbānaṃ pakkhandatī ti 

gotrabhū).

일어남을 극복하고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 외부의 

행의 표상을 극복하고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일어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

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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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남에서 벗어나서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 외부

의 행의 표상에서 벗어나서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

이다.

일어남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

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일어남에서 물러나서 불생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 외부

의 행의 표상에서 물러나서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

이다.44)

이 설명에 따르면 ‘고뜨라부의 앎’이란 외부로부터의 벗어남과 물러남에 대

한 지혜를 뜻하는데, 그 이유는 고뜨라부가 일어남 등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부’는 열반의 바깥에 있는 것

으로 일어남 등과 같이 열반과 대비되는 윤회 또는 윤회를 야기하는 요소를 의

미하고, 외부에서 벗어나고 물러남이란 그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열반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가 바로 고뜨라부의 앎

인 것이다.

고뜨라부는 일어남 등을 극복하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열반으로 도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약하다’로 옮긴 ‘pakkhandati’는 pra + √skand(to leap, 

jump)에서 이루어진 동사로 ‘to spring forward’, ‘to jump on to’라는 뜻을 가진

다.45) 다시 말해 고뜨라부는 지금까지의 윤회의 요소에서 멀어져 열반을 향해 

뛰어오른 상태, 즉 열반을 향하는 최초의 상태인 것이다. 주석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고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란 범부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

에 고뜨라부의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란 

성자의 종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의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44) Paṭis. I, 66.1-36-67.1-22.

45) PED,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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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서 도약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란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여 

말한 것이다.46)

다시 말해 고뜨라부는 범부에서 벗어나 성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갖

추어진 상태를 말한다. 우리를 윤회에 묶어두는 여러 요소들을 극복하고 열반

으로 이끌어주는 지혜인 이 고뜨라부의 앎은 성자의 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고뜨라부의 담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2) 고뜨라부의 담마

고뜨라부의 담마로는 사마타에 의해 생겨나는 여덟 종류와 위빳사나에 의

해 생겨나는 열 종류가 있다. 

(a) 어떤 여덟 종류의 고뜨라부의 담마가 사마타에 의해 생겨나는가. 초

선을 얻기 위해 장애를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paṭhamajjhānaṃ 

paṭilābhatthāya nīvaraṇe abhibhuyyatī ti gotrabhū). 이선을 얻기 위해 일으

킨 생각(尋)과 머무는 생각(伺)을 … 삼선을 얻기 위해 기쁨을 … 사선을 

얻기 위해 행복과 괴로움을 … 공무변처를 얻기 위해 형색에 대한 인식

(想), 감각반응에 대한 인식,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 식무변처를 얻기 위

해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을 … 무소유처정을 얻기 위해 식무변처정에 대

한 인식을 … 비상비비상처정을 얻기 위해 무소유처정에 대한 인식을 극

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b) 어떤 열 종류의 고뜨라부의 담마가 위빳사나에 의해 생겨나는가. 예

류도를 얻기 위해 일어남, [생사]유전, 표상, [업을 쌓는]노력, 결생, [사후

에]갈 곳, 재생, 생, 탄생, 늙음, 병, 죽음, 슬픔, 비탄, 절망, 외부의 행의 표

상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예류과의 성취를 위해  … 일래도를 

46) Paṭis-a. I, 275.5-9, “abhibhuyyatī ti gotrabhū ti ca puthujjanagottābhibhavanato gotrabhūbhāvo vutto. 

pakkhandatī ti gotrabhū ti ariyagottabhāvanato gotrabhūbhāvo vutto. abhibhuyyitvā pakkhandatī ti 

gotrabhū ti ubho atthe samāsetvā vut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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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 … 일래과의 성취를 위해 … 불환도를 얻기 위해 … 불환과의 성

취를 위해 … 아라한도를 얻기 위해 … 아라한과의 성취를 위해 … 공성(空

性)에 머무름의 성취를 위해(suññatavihārasamāpattatthāya) … 무상에 머

무름[無相住]의 성취를 위해(animittavihārasamāpattatthāya) 일어남, [생

사]유전 … 외부의 행의 표상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47)

고뜨라부의 담마란 사마타와 위빳사나에 의해 생겨난 어떤 상태로서의 고

뜨라부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마타에 의해 생겨난 고뜨라부

의 담마는 선정의 각 단계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뜻하며, 위빳사나에 의해 생겨난 고뜨라부의 담마는 각 도와 과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인 것이다. 사마타에 의해 초선에서 비상비

비상처정까지의 여덟 단계가 성취될 때와 위빳사나에 의해 성자의 도와 과 등

이 성취될 때, 각 단계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는 다르며 동일한 요소라고 하

더라도 그것이 제거된 상태는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뜨라부의 담마는 여

러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위빳사나에 의해 도와 과를 얻기 위해 각 

단계에서 극복되어야 할 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고뜨라부의 앎’에 의해 극복

되어야 하는 요소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즉 고뜨라부의 앎이 도과의 단계인 성자의 단계를 성취하는 일에 기능한다는 

것과 그 고뜨라부의 앎이 위빳사나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예류도에서 무

상주까지 극복되어야 하는 요소는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 요

소들이 극복되는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극복을 위해 기능하는 고뜨라부

의 앎 역시 그 깊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의 단계에서 극복

된 요소가 그 다음의 단계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위

빳사나에 의해 생겨나는 고뜨라부의 담마는 열 가지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7) Paṭis. I, 67.23-36-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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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마타에 의해서, 언급된 고뜨라부들 가운데 장애 등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예류과의 성취를 위해라는 등의 여섯 가

지 뛰어난 성취에서 일어남 등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이다. 

일래도를 얻기 위해라는 등의 여러 뛰어난 도에서 예류자 등의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부라는 뜻이라고 알아야 한다.48)

즉 어떠한 단계를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고뜨라

부라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몇몇 주석서들과 마찬가지로 고뜨라는 ‘종성

(gotta)’으로 설명되고, –bhu는 ‘극복(abhibhavana)’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49) 여기서 고뜨라는 극복의 대상이지만 부정적인 성질을 가진 요소만

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일래도를 얻기 위해서 예류자라는 종성을 극복하였

기 때문에 고뜨라부라고 설명되고 있듯이 일래도 이상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과를 가진 성자의 상태가 ‘고뜨라’가 되기 때문이다. 

2. �빳타나�의 고뜨라부

앞서 살펴본 두 논장, �뿍갈라빤냣띠�와 �까타왓투�에서 고뜨라부가 성자

가 되기 바로 전단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빳타나�의 고뜨라부는 성

자가 되기 직전의 하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고뜨라부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a) 유학들은(sekhā) 과를 성찰하고 열반을 성찰한다. 열반은 고뜨라부

의, 청정의, 도의 소연연(所緣緣)으로서의(ārammaṇapaccayena) 조건

이다.50) 

48) Paṭis-a. I, 275.13-18, “samathavasena vutta-gotrabhūnaṃ pana nīvaraṇādigottābhibhavanato gotrabhū ti. 

sotāpattiphalasamāpattatthāyā ti ādīsu chasu samāpattivāresu uppādādigottābhibhavanato gotrabhū ti. 

sakadāgāmimaggapaṭilābhatthāyā ti ādīsu maggavāresu sotāpannādigottābhibhavanato gotrabhū ti attho 

veditabbo.” 

49) cf. von Hinüber 1994, 97-99. von Hinüber는 인드라의 다른 이름인 vatrabhū(vatra라는 이름을 가진 

아수라의 정복자)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에서 –bhū가 abhibhavati로 해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50) Tikap. 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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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순은(anulomaṃ) 고뜨라부의, 수순은 청정의, 고뜨라부는 도의, 청

정은 도의 무간연(無間緣)으로서의(anantarapaccayena) 조건이다.51)

(c) 유학들은 고뜨라부를 중시하여 성찰하고, 청정을 중시하여 성찰한

다. 유학들은 도에서 나와 [스스로 얻은] 도를 중시하여 성찰한다.52)

(a)에서 열반이 고뜨라부의 소연연으로서의 조건이라는 것은 열반을 조건

으로 해서, 다시 말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고뜨라부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열반은 범부에게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뜨라부가 범부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b)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뜨라부는 도의 무간연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뜨라부에 이어 바로 도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수순에서 고뜨라부로 그 뒤에 도로 이어지는 과정이 틈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c)에 따르면 유학은 고뜨라부를 성찰한다. ‘성찰한다(paccavekkhati)’는 것

은 무언가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유학이 되기 전에 고뜨라부의 단계를 지나왔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학은 고뜨라부뿐만 아니라 ‘청정(vodāna)’도 성찰한다. 이에 대해 주

석서는 “유학은 고뜨라부를이란 예류자에 관해 설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고뜨라부를 성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정을이란 일래자와 불환자에 관해 

설해진 것이다. 그들은 그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다.”53)라고 설명한다. 즉 고

뜨라부는 예류자와, 청정은 일래자 및 불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청정’

이라는 용어는 (a)와 (b)의 용례에서도 나타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용례를 통해 고뜨라부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예류도의 직전 단계

에서 한번만 경험되며 수순의 뒤, 도의 앞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

51) Ibid., 159.9-10.

52) Ibid., 157.31-34.

53) Tikap-a. 270: sekkhā gotrabhun ti sotāpannaṃ sandhāya vuttaṃ. so hi gotrabhuṃ paccavekkhati. 

vodānan ti idaṃ pana sakadāgāmianāgāmino sandhāya vuttaṃ. tesañhi taṃ cittaṃ vodānaṃ nāma h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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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숫디막가�의 고뜨라부

�빳타나�에서와 같이 마음의 순간적 상태로서 고뜨라부를 해석하는 것은 �위

숫디막가�에서 ‘속행(javana)’설로 나타난다.54) �위숫디막가�에는 우리의 인

식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55) 고뜨

라부는 인식과정 가운데 속행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위숫디막가�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에 관여하는 마음은 모두 14가지이다. 

즉 ①결생(結生, paṭisandhi) ②바왕가(有分, bhavaṅga) ③전향(āvajjana) ④봄

(dassana) ⑤들음(savana) ⑥냄새 맡음(ghāyana) ⑦맛봄(sāyana) ⑧닿음(phusana) 

⑨받아들임(sampaṭicchana) ⑩조사(santīraṇa) ⑪확정(voṭṭhabbana) ⑫속행(javana) 

⑬그것을 대상으로 함(tadārammaṇa) ⑭죽음(cut)이 바로 그것이다. 평생 한번

밖에 생기지 않는 ①‘결생’과 ⑭‘죽음’의 마음을 제외하고 ②‘바왕가’56)에서 

⑬‘그것을 대상으로 함’까지를 인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인식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생

겨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욕계에서 인식 대상이 

선명하고 인상적일 때에는 모든 단계의 마음(④‘봄’에서 ⑧‘닿음’까지는 그 가

운데에서 하나만)이 일어나지만, 선정 혹은 출세간에 들어가려는 순간에는 ④

54) 高崎直道 앞의 논문, 325. 

55) Vism. 387-391 참조. 인식과정은 �위숫디막가�에서 처음으로 정리되어 설해지지만, 위에서 보았

듯이 �빳타나�에 이미 고뜨라부 뿐만 아니라 ‘수순’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며, 바왕가

(bhavaṅga)가 전향(āvajjana)에 대한 무간연으로서의 조건이라고도 설해진다.

56) ‘바왕가’란 bhava+aṅga에서 만들어진 복합어로, ‘존재의 구성요소(constituent of being), 잠재적 의

식 혹은 잠재적인 생의 연속체(subliminal consciousness or subconscious life-continuum)’를 뜻한

다.(PED. p. 499)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잠재의식들은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

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요인이 되는 것을 그 역할로 하는 중요한 마음이다.(대림스님･각묵

스님, �아비담마 길라잡이(상)�, p.293) 바왕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수명

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고 흐르는 의식인 것이다. 모든 인식과정은 반드시 이 바왕가를 거치도

록 되어 있다. 즉 바왕가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일련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바왕가로 들어간다.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바왕

가는 계속된다.(bhavaṅga에 대해서는 Collins 1990, 225-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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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서 ⑪‘확정’까지의 마음들은 생겨나지 않고 ③의 ‘의문전향’57) 후에 

⑫의 ‘속행’58)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고뜨라부는 이렇게 선정을 얻

을 때와 출세간에 들어갈 때의 속행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생겨난다.

1) 선정을 얻을 때의 고뜨라부

선정에서 고뜨라부가 생겨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렇게 해서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이에게 이제 안지

[정](安止定)이 성취될 것이라 하여 바왕가를 끊고 ‘땅, 땅’이라고 전념함

으로써 나타나 있던 그 지편을 대상으로 의문전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마지막

에 있는 하나는 색계[의 것]이고 나머지는 욕계[의 것]이다. [이 욕계의 속

행들은] 보통의 마음보다 힘이 강한 ‘일으킨 생각(尋)･머무는 생각(伺)･

기쁨(喜)･행복(樂)･마음이 한곳에 집중됨(心一境性)’을 가진, 안지[정]을 

위한 준비의 것이기 때문에 준비[의 마음]이라고도 [불린다]. 마치 마을 

등에 가까운 장소가 마을의 근접한 곳, 도시의 근접한 곳이라고 불리듯

이 안지[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근접[의 마음]이라고도 [불린다]. 이보다 앞의 준비[의 마음]에 그리

고 뒤의 안지[정]에 수순하기 때문에 수순[의 마음]이라고도 불린다. 여

기서 마지막의 것은 제한된 종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또 위대한 종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고뜨라부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취해지지 않은 것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초[의 마음]은 준비, 

두 번째 [마음]은 근접, 세 번째 [마음]은 수순, 네 번째 [마음]은 고뜨라부

이다. 또는 최초[의 마음]이 근접, 두 번째 [마음]이 수순, 세 번째 [마음]

57) ‘전향’이란 ā + √vṛj(to turn)에서 만들어진 중성명사로,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이 출현하여 바왕가가 흔들리고 끊어지면 마음은 그 대상을 향하게 된다. 전향에는 눈(眼)･귀(耳)･

코(鼻)･혀(舌)･몸(身)의 오문(五門)으로 향하는 오문전향(pañcadvāra-āvajjana)과 의식(意)으로 향하

는 의문전향(manodvāra-āvajjana)의 두 가지가 있다.

58) ‘속행’이란 √jū/ju(be quick)에서 파생된 중성명사로, 확정된 대상을 재빨리 이해하는 작용을 말한

다. 속행은 선악의 업을 만드는 마음이고 최대 일곱 번 일어난다. 욕계에서 이 속행은 전부 동일한 

마음이지만 선정이나 도의 인식과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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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뜨라부이다. [따라서] 네 번째 [마음] 또는 다섯 번째 [마음]이 안지

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속행]이 안지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빠른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느린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

른다. 그 후 속행은 떨어지고 바왕가의 순서가 된다.59)

선정에 들어갈 때에는 의문전향 후에 네 번 혹은 다섯 번의 속행이 일어난

다. 그 가운데 마지막의 것만이 색계의 것 즉 선정에 들어갈 때의 것이고, 앞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는 욕계의 것이다. 이 욕계의 속행은 차례대로 ‘준비’, ‘근

접’, ‘수순’, ‘고뜨라부’라고 불리고 마지막의 것은 색계 선정에 속하는 ‘안지’

의 마음이다. 속행은 어떠한 지혜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횟수로 일어난

다. 즉 느린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준비에서 고뜨라부까지의 욕계에 속하는 네 

개의 속행과 안지라는 색계에 속하는 하나의 속행, 이렇게 모두 다섯 개의 속

행을 거치지만, 빠른 지혜를 지니고 있다면 준비의 단계를 제외하고 근접에서 

고뜨라부까지의 세 개의 욕계 속행과 하나의 색계 속행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

고 이 속행의 과정은 초선에서 제4선까지 각 선정을 얻을 때마다 이루어진다. 

고뜨라부는 욕계에 속하는 속행의 마음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종성을 극복

하고 위대한 종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고뜨라부라고 불린다는 설명에서 보

듯이, 욕계에서 떠나 색계로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의 마음으로서, 준비 등의 

속행과 달리 욕계와 색계의 경계선에 있으며 다른 욕계의 속행들과는 다른 성

격을 띠고 있다. 

<선정을 얻을 때의 인식과정>

(a) 느린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준비) → 속행(근

접) → 속행(수순) → 속행(고뜨라부) → 속행(안지[정]) → 바왕가

(b) 빠른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근접) → 속행(수

순) → 속행(고뜨라부) → 속행(안지[정]) → 바왕가

59) Vism. 111.24-37-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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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세간에 들어갈 때의 고뜨라부

�위숫디막가�의 내용은 이른바 칠청정(七淸淨)의 체계60)로 구성되어 있다. 

칠청정이란 ①계의 청정(sīlavisuddhi), ②마음의 청정(cittavisuddhi), ③견해의 

청정(diṭṭhivisuddhi), ④의심을 극복함에 따른 청정(kaṅkhāvitaraṇavisuddhi), 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maggāmaggañāṇadassanavisuddhi), ⑥실천

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paṭipadāñāṇadassanavisuddhi), ⑦앎과 봄의 청정

(ñāṇadassanavisuddhi)이라는 일곱 가지 단계별 청정을 말한다. 출세간에 들어

갈 때의 고뜨라부는 이 가운데 ⑥과 ⑦의 사이에서 생겨나며 ‘고뜨라부의 앎

(gotrabhūñāṇa)’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위의 일곱 단계 가운데 ⑤와 ⑥의 청정을 통해 도와 과의 성취로 이끄는 열 

가지 위빳사나의 앎이 생겨나게 된다.61) 이 열 가지 앎은 위빳사나 수행을 통

해서 차례대로 얻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수순의 앎(anulomañāṇa)’이라는 

것이다. 이 앎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직전의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앎

(saṅkhārūpekkhāñāṇa)’에서 행해진 방식대로 상카라를 대상으로 하여 무상이

나 고나 무아라고 하면서 의문전향이 일어나고 이어서 세 개의 속행의 마음

(javanacitta)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들이 차례대로 ‘준비･근접･수순’이라고 불

리는 마음으로,62) 고뜨라부의 앎은 바로 이 수순의 마음 뒤에 얻어진다. 

이 [수순의 앎] 뒤에 고뜨라부의 앎이 있다. 이것은 도로 전향하는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에도 ‘앎과 봄의 청정’

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

60) 칠청정의 개념은 �맛지마니까야�의 ｢라타위니따숫따(Rathavinītasutta, MN. I, 147-148)｣에서 처음

으로 나타난다.

61) 열 가지란 ㉠[무상･고･무아를] 파악하는 앎(sammasanañāṇa) ㉡생멸의 수관에서의 앎(udaya-

bbayānupassanāñāṇa) ㉢파괴의 수관에서의 앎(bhaṅgānupassanāñāṇa) ㉣공포로서 나타나는 것에서

의 앎(bhayatupaṭṭhānañāṇa) ㉤위험의 수관에서의 앎(ādīnavānupassanāñāṇa) ㉥혐오의 수관에서의 

앎(nibbidānupassanāñāṇa) ㉦해탈을 원함이라는 앎(muñcitukamyatāñāṇa) ㉧숙고에 의한 수관에서

의 앎(paṭisaṅkhānupassanāñāṇa)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앎(saṅkhārūpekkhāñāṇa) ㉩수순의 앎

(anulomañāṇa)으로, 위빳사나 수행을 계속하면 이 앎이 차례대로 얻어진다. 

62) cf. Vism. 5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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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위빳사나의 흐름에 든 것이기 때문에 위빳사나라고 불린다. 예류도, 

일래도, 불환도, 아라한도의 네 가지 도의 앎이 ‘앎과 봄의 청정’이다.63)

고뜨라부의 앎은 수순의 앎을 얻은 후에 도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에서 얻

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칠청정 가운데 ‘실천에 대한 앎과 봄의 청정’과 ‘앎과 

봄의 청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위치하며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위빳사나의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위빳사나라고 불린다. 이것은 고뜨

라부의 앎이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빳사나’의 마지막이라는 설명을 통해 이해

될 수 있다.64)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빳사나란 집착의 토대가 되는 외부의 표상 

등의 벗어남으로 가는 위빳사나를 말하는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앎과 수순

의 앎, 그리고 고뜨라부의 앎에 대한 이름이다.65) 고뜨라부의 앎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진다. 

이제 그에게 모든 표상과 진행된 대상이 장애로서 나타나고 수순의 앎의 

반복이 끝날 때 고뜨라부의 앎이 생겨난다. [이것은] 표상이 없고 진행이 

없고 형성을 벗어났고 소멸인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부라는 

종성, 범부라는 명칭, 범부의 계위를 넘어서 성자라는 종성, 성자라는 명

칭, 성자의 계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대상에 대한 최초의 전

입, 최초의 관념, 최초의 집중이고, 도에 대한 틈 없음[無間]･더욱 틈 없음

[極無間]･반복[習行]･강한 의지[親衣]･없음[非有]･떠나감[離去]이라는 여

섯 가지 양태로써 조건을 성취하는 정점에 달한 위빳사나의 최고의 상태

이며 다시 되돌아감이 없다.66) 

63) Vism. 577.8-13.

64) Vism. 576.9-11, “이 수순의 앎은 상카라를 대상으로 하는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빳사나의 마지막

이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고뜨라부의 앎이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빳사나의 마지막이다.”

65) Vism 567.17-24, “이와 같이 상카라의 평온을 얻은 선남자의 정점에 이른 위빳사나는 벗어남으로 

이끌어진다. 정점에 이른 위빳사나 또는 벗어남으로 이끄는 [위빳사나]는 상카라의 평온 등 세 가

지 앎에 대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상의 상태를 얻었기 때문에 정점에 이른 것이고, 벗어

남으로 가기 때문에 벗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 벗어남이란 외부의 표상인 집착의 토대로부터 그

리고 안의 나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부른다.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벗어남

으로 이끄는 것이며, 도와 함께 결합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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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카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던 수순의 앎까지와 달리 고뜨라부의 앎은 열반

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앎이다. 이것은 범부에서 벗어나서 성자의 단계로 들

어가고 있는, 도에 대한 무간연 등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정점에 달한 위빳사

나의 최고의 상태이다.

도에 들어갈 때에도 선정을 얻을 때와 유사한 속행의 과정을 거친다. 차이가 

있다면 선정의 획득에서 속행은 네 번 또는 다섯 번 일어나는 반면, 도의 성취

에서는 도의 뒤에 그 결과로서의 과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속행의 최대수인 

일곱 번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류도에서 아라한도까지 각 단계에서 느린 지혜

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 – 근접 – 수순 – 고뜨

라부’라는 속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빠른 지혜가 있는 경우는 ‘준비’의 단계

가 제외되어 고뜨라부가 세 번째 속행이 된다.

<도에 들어갈 때의 인식과정>

(a) 느린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준비) → 속행(근

접) → 속행(수순) → 속행(고뜨라부) → 속행(도의 마음) → 속행(과의 마

음) → 속행(과의 마음) → 바왕가

(d) 빠른 지혜를 지니는 경우: 바왕가 → 의문전향 → 속행(근접) → 속행(수

순) → 속행(고뜨라부) → 속행(도의 마음) → 속행(과의 마음) → 속행(과

의 마음) → 속행(과의 마음) → 바왕가

66) Vism. 57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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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니까야와 아비담마 문헌에 나타나는 고뜨라부의 개념과 그 발전

양상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빨리 문헌에는 ‘가계’나 ‘혈통’을 뜻하는 용어인 gotta와 별도로 산스끄리뜨

어 형태를 띤 ‘gotra’에 ‘bhū’가 결합된 술어인 gotrabhū(고뜨라부)가 발견되며, 

이것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고뜨라부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바른 행위를 

하지 않지만 승단에 속해있어 보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맛지마니

까야�의 용례를 제외하고, �앙굿따라니까야�와 논장인 �뿍갈라빤냣띠�그리

고 �까타왓투�에서는 성자의 첫 단계인 ‘예류도의 성자’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니까야에서 정형적으로 설해지는 성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성자와 대등하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되어, 사문이

라는 이름만을 가진 채 성자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묘사되는 �맛지마니까야�

의 고뜨라부와 반대의 개념을 띤다.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 

고뜨라부가 가진 본래의 의미였는지는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필

요하겠지만, 이후에 성립한 문헌들의 용례에서 고뜨라부는 성자와 관련된 긍

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자의 직전 단계의 사람을 뜻

하는 고뜨라부의 의미가 우세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상태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하던 고뜨라부의 의미는 점차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이나 인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

다. �쿳다까니까야�에 속하지만 아비담마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빠띠

삼비다막가�에서 고뜨라부는 ‘고뜨라부의 앎’과 ‘고뜨라부의 담마’라는 복합

어의 형태로 등장한다. 여기서 고뜨라부는 윤회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극복하

고 소멸인 열반으로 도약하는 최초의 상태이며, 선정이나 성자의 도과(道果)를 

얻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제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고뜨라부는 이와 같

이 �빠띠삼비다막가�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전개되고 �빳타나�에서는 명확히 

하나의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고뜨라부는 예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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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전 단계에서 한번만 경험되며 수순의 뒤, 도의 앞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위숫디막가�의 속행설로 이어져 고뜨라부

는 선정을 얻을 때와 출세간에 들어갈 때 각각 본삼매와 성자의 도 직전의 속

행의 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몇몇 주석과 복주서의 설명을 통해 고뜨라부라는 술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빠띠삼비다막가�의 서술방식처럼 주석서 등에는 

왜 고뜨라부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떠한 요소나 종성(gotta)을 극복하고 뛰어

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때 ‘gotra’는 범부나 장애라는 부정적 의미의 종성

은 물론 이전의 도과와 같은 긍정적 요소까지 포함한 극복의 대상을, ‘-bhū’는 

‘극복(abhibhavana)’을 의미한다. 둘째는 성자라는 종성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 경우 ‘gotra’는 성자라는 긍정적 의미의 종

성을, ‘-bhū’는 ‘생성(bhāvanā)’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문이라는 종성만을 지

니고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때 ‘gotra’는 사문이라는 이름으로서의 종

성을, ‘-bhū’는 ‘유지(dhāraṇa)’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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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concept of ‘gotrabhū’ and its development in Pāli 

literature from Nikāya to Abhidhamma.

In Pāli literature, we can find a technical term ‘gotrabhū’, a combination of ‘gotra’ 

and ‘bhū’; ‘gotra’ is Sanskrit form of Pāli gotta meaning ‘lineage’. When ‘gotrabhū’ 

refers to a person, in Majjhimanikāya ‘gotrabhū’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acts 

inappropriately and is far from a saint. But in Aṅguttaranikāya, Puggalapaññatti 

and Kathāvatthu, it means a person who is in the state just before entering 

Sotāpattimagga, the first stage of saints. 

And it seems that the meaning of ‘gotrabhū’, which meant a person who has a 

state or condition to become a saint, has gradually developed to refer to the state of 

mind or awareness that such person possesses. In Paṭisambhidāmagga, ‘gotrabhū’ 

means the first state of leaping into nibbāna and the state in which the elements that 

must be overcome in order to attain jhānas or the paths of the saints are removed, 

and this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In Paṭṭhāna, it develops into a concept that 

clearly represents a state of awareness, meaning a state of mind that is experienced 

only once just before the Sotāpattimagga. This leads to the theory of javana in 

Visuddhimagga, in which ‘gotrabhū’ means one of the mind of javana just before 

samādhis and the path of the saints, at the time of attaining jhānas and entering 

lokuttara respectively.

Abstract

A Study of Gotrabhū in Pāli Literature

- Focused on the concept and its development

Han, Sang-Hee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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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ccording to the explanations of commentaries and subcommentaries, the 

meaning of ‘gotrabhū’ can be interpreted as three ways: first, overcoming 

(abhibhavana) negative factors such as puthujjana or nīvaraṇa and positive factors 

like previous magga or phala; second, producing (bhāvanā) the lineage of saints; 

and third, maintaining (dhāraṇa) of just the name of sama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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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rabhū, ariya, nibbāna, Nikāya, Paṭisambhidāmagga, Visuddhima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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